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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WSJ: U.S. Snaps Hiring Hot Streak With Only 57,000 Jobs Added in June
6월 들어 미 고용 주춤…5만 7천 개만 증가

 
6월 들어 미국 고용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6월 신규 일자리
가 5만 7천 개 증가했다고 오늘 목요일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1만 5천 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다만 전반적인 고용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동안 고용은 월평균 9만 2천 개 증가한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
는 월평균 8천 개씩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률은 예상과 달리 4.2%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좋은 고용
상태가 보다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로 보인다.



기사

Bloomberg: Fed’s Daly Says Inflation Should Cool But Warns of
Uncertainty
SF 연은 총재 “인플레 둔화 기대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우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Mary Daly는 인플레가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 급등세가 꺾이면서 물가 안정의 희망이 보인다는 분석
이다. 다만 그는 는 향후 경제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인플레가 굳
어질 경우 연준이 더 공격적인 대응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Stocks Advance as Jobs Data Dims Prospect of Fed Rate
Hike
미 증시 상승세…고용 하락에 금리 상승 기대감 약화로

 
미국 고용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뉴욕증시가 상승했다. 시
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
었기 때문.
뉴욕 증시에서 S&P500 지수는 전날의 하락세를 딛고 0.6% 상승세를 보였
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도 0.4% 오른 상태다. 단기 국채 금리
는 하락세를 보였다.
6월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신규 고용이 크게 줄면서 올해의 일자리 성장세
에 제동이 걸렸다. 

https://www.wsj.com/economy/consumers/june-jobs-report-unemployment-6c9540b6?mod=WSJ_home_mediumtopper_pos_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02/fed-s-daly-says-inflation-should-cool-but-warns-of-uncertainty?srnd=phx-economics-v2


기사

[미국 생활]

YahooFinance: Fewer renters are falling behind on payments, but their
financial stress might be growing in other ways
미 세입자, 월세 제때 내지만 다른 지출 줄여

 
미국 세입자 대부분이 월세를 제때 내고 있으나 이를 위해 다른 지출을 줄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필라델피아 연은은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월세를 연체하거나 전액을 내지 못한 세입자는 5명 중
1명꼴로, 2024년 말과 2025년 초의 4명 중 1명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세입자는
전체의 채 3분의 2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수
치다.

기사

[에너지]

YahooFinance: Gas prices remain at their highest level in 4 years headed
into July 4th weekend
올해 독립기념일에 휘발유값 최고치 예상

 
올해 독립기념일의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
망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어제 수요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은 갤런당 3.8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52달러 내린 수치.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독립기념일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다. 2022년의 최고가인 4.80달러보다는 크게 밑돌고 있다.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02/us-stocks-muted-as-traders-wait-on-jobs-data-for-rate-path-clues?srnd=phx-markets
https://finance.yahoo.com/real-estate/article/fewer-renters-are-falling-behind-on-payments-but-their-financial-stress-might-be-growing-in-other-ways-100000072.html
https://finance.yahoo.com/energy/article/gas-prices-remain-at-their-highest-level-in-4-years-headed-into-july-4th-weekend-100000143.html


YahooFinance: Oil falls for a third straight day after US, Iran conclude
talks in Doha
미 이란 간 도하 회담 기대감으로 유가 3일째 하락

 
국제 유가가 공급 차질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목요일 기준 3일
연속 2% 가까이 하락했다.
카타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 하락이 이어졌다.
런던 시간 기준 오전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73% 떨어진 70.33
달러에 거래됐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01% 하락한 67.20달러
를 기록했다.
이들 두 종류의 오일 모두 모두 올해 2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사

YahooFinance: Electricity demand is set to grow faster than the global
economy amid the AI boom: Chart of the Day
BoA, “글로벌 전력 수요 성장률, GDP 앞질러”
 

글로벌 전력 수요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앞
지를 전망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기차 보급과 AI 데이터센터 붐으로 인해 향후 2년
반 동안 전력 수요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골드만삭스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현재 약 55기가
와트(GW)에서 2년 만에 84기가와트(GW)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7,0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Tesla Vehicle Sales Climb 25%, Far Exceeding Analyst
Estimates
테슬라 글로벌 매출 25%로 껑충 올라

 

https://finance.yahoo.com/news/oil-falls-us-iran-talks-013010346.html
https://finance.yahoo.com/energy/article/electricity-demand-is-set-to-grow-faster-than-the-global-economy-amid-the-ai-boom-chart-of-the-day-100000388.html


테슬라가 올해 2분기 전 세계적으로 48만 1백26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월
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5%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지난해의 부진을 딛고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이
번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55만 7,090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한
중국 BYD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다시 내주었다.

기사

CNBC: Ford Q2 sales drop 10.3% due to F-Series supplier issue, falling
EV demand
포드 2분기 매출 10.3% 하락.. 전기차 판매 급감

 
포드자동차가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40.7% 급감했으며, 핵심 모델인 F-
150을 포함한 F-시리즈 트럭 판매도 11% 줄어들며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
다.
다만 포드 측은 이러한 판매 감소세 속에서도 F-시리즈가 미국 내 트럭 판
매 1위 자리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02/tesla-vehicle-sales-climb-25-far-exceeding-analyst-estimates?srnd=homepage-americas
https://www.cnbc.com/2026/07/02/ford-q2-sa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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